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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닙 앓에만 드려지논 감At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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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는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내외적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외적인 노력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면이다. 이는 예배를수종들고 예배에 참 
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 
도들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상한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 
하는 것이 요구된다. 모든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참여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은 헌금시간이다. 
어느 신학지는 “예배 중 헌금시간은 예배의 가장 빛나 
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그것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헌금히는 시간만큼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를 
드리는 행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도 헌 
금은 즐거웅과 감사와 후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말하고 있다(고후 9:1-15). 그래서 모든 헌금은 감 
사의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는우리의 삶가운데 베풀어 주신하나님의 은혜를생 
각하며 감사헌금을 드린다. 모든 헌금이 감사헌금이지 
만 특별히 감사의 조목을 생각하고 따로 구별하여 드 
리는 감사헌금은 성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 
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삶 가운데서 생일 · 결혼 · 
이사 · 장례 · 출생 동 감사할 일이 생기면 헌금을 드리 
곤한다. 

금을 다른 것으로 대치하고 있지 않았는지 잠시 생각 
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결혼이나 장례 둥 온 교구 
식구들이 협력하고 격려하며 축하해 준 경우 그 사랑 
을 생각하여 교구모임 시간에 떡과 과일과 음료로 보 
답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을 
이런 일로 대치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다보니 부담을 느끼는 경 
우도있다. 

이런 요구들은 우리 교회가 보다 순결하게 이 마지 
막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는 우리 모두의 몸부림이며 외침인 것을 알고 다 
함께 기쁨과 감사로 이 대 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 -----

전교인대상청지기훈련 
따라서 교회는 앞으로 주일에 음식물을 반입하여 함 

께 즐기는 일을 시정하려고 한다. 따라서 각 교구나 교 
회학교교사회 ， 전도회 동각모임에서는 이런 일을 지 
양해야 할 것이다. 성도들의 사랑의 빚은 피차 지고 모 
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9월 5일(수) - 7일(금)， 오후 7:30-9:30, 본당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라는 주제로 청지기 훈련 
이 김성관 위임목사를 강사로 하여 오는 9월 5일(수) 
부터 7일(금)까지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열린다. 
금년들어 세번째로 열리는 이번 청지기 훈련은 교회 
설립 48주년을 맞으며 실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감사헌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 
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관 
습으로 말씀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세속과 뒤섞였던 
부분들을 제거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르게 세우는 
작업이다.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복음으로의 회귀가 
강도 높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모든 성도들 
에게 매우 괴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세속주의 
와 다원주의의 물결이 심하게 몰아치는 이때에 우리가 
살수있는유일한길인것이다. 

김성관위임목사휴가 
김성관위임목사가금주부터 2주간 여름휴가에 들 

어갔다. 휴가기간 통안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도록 성도들은 기도해야겠다. 

·1암힐해~l lll l l!J lpj~. 

내께 요등 1-' (!. b:카) 
요한복음 6장 안에는 갚은 의미가 들어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매우 혁명적인 
대답이다 또한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늘날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른다는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라1 ， 자기의 뜻대 

로 가는 것을 볼 때 이련 가르침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온다. 

설존적으로 와닿지 않은 고빽이라도 있는가? 

6장 1 ，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주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01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온다 14절에 이 무리들의 고백이 나온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침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들은 아주 바른 고백을 했다 구약의 배 
경을 가지고 바른 고백을 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고백을 얻지 않았기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i가 

신대15절)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정도의고백을 하지 않는다 실존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입술로도 바른 고백도 못하고 그저 정신없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표적은 많건만 우리는 그저 우리만 을썼다고 하고 있다. 

표적을보고 배부릉 때문에 주닝을따르는 것은 아닌가?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나 가시자 무리들은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가진 것들을 드려서 주님을 찾았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 그들에게는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왔 
다.25절어|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7" 그러나 이어진 주님의 평가와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 
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우리의 이기적인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을 듣고 싶어서 나왔는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자 
우리는 마귀 아니면 예수，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몫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 

귀에게 넘어간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만족시쳐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우리를 잘 이해해 주어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와 인격을 살려 준다 그러나 예수꺼|로 가면 예수께서는 자존심을 버리라 하고， 죄인이라 
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 한다. 네 힘으로는 못 사니까 내가 주는 것으로만 살라고 한다 십자가를 지고 자 
신을쫓으라고한다. 

주닝을 바르게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은우리가 썩을 양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썩을 앙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바 
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펀지하며 ‘내가 여러번 너희에게 밀「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밀h하노니 여 
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 
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ζ년}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린도를 기다리노니 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썩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 
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2.[" 질책한대빌 3:18-21). 우리들은 덕을 세 
운다고， 그리스도의 항기를 낸다고 하면서 자신의 인기를 꿀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의 것을 이 
땅위에 세우고， 이 땅 위에 자기의 것을 남기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01 바로 땅의 일을 생「}하는 사람들 
로 그들의 신(神)은 바로 배願)일 뿐이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는가? 

너회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히는도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븐댔다 그러나 그들은 히나님의 전적인 주 

권적 역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6:36). 그렇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기야 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야 한다 세상의 것으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진정한 표적 

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온다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다. 

아들을보고 믿는자마다 영생을 얻는하냐닝의 돗은그리스도률 믿는 믿음만으로 된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돗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 
는’ 것이대6:39.40). 이 일은 다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밍는 믿음만으로 된다 하나 
님께로 난 자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대저 하나님꺼|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가 누구뇨’(요일 5:4,5).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돈 벌 
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 즉 썩어 없어질 것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심딴날이 온다는 것을 잊으 
면 안된다 오늘이라는 날에 말씀이 비수같이 우리의 심령을 파헤치는 것을 감사해야 효κt 이것이 은혜 
의 시간이다 아직은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다/누구든지 옥 마르거든 내게로와서 마셔라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답이 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찾아도 안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것을 남김없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주님은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신다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외치신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께로 와 

서 마셔라’η37l. 여러분의 환경과 입장과 형펀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를 간절하게 안타깝게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창조주 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믿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야 된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시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꺼|로 지금 곧 나아오라"(찬송가 321장) 

진정한마음으로 나아가 엎드리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6:35)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미음으로 나아가 엎드리자 

‘주여， 나를 쳐 복종시키거| 뼈 주옵소서 나를 당시의 은층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나의 대장， 구 
세주되신 주님，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매일 매일 나를 쳐 복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이 여겨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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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made us 

(Psalm 139:14) 

저1641 호 

“1 will give thanks to You , for 1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Wonderful are Your works , And my soul knows it very well." 

Tn today ’s Bible verse David 
.J.emphasizes that we shouJd praise 
the Lord for how “ fearfully and 
wonderfully" He has made us. God 
is the Creator of all things. But how 
has He made us? Often tirnes we 
spe때 of being His children, but we 
don’t understand or appreciate how 
we are made. Let’s thinkab이lt it. 

First of a1l, we are made near 
to God by the blood of Christ. 

Ephesians 2: 13 tells us ,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former1y 
were far off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 t." 
Because of Christ’s blood we are 
close to God. We must remember 
that it is Jesus ' blood that makes 
us near to God. Without Christ 
unbelievers are without God. 
They are faraway from Hirn. Our 
sinful nature makes us rea1ly bad , 

“And although you were former1y 
alienated an.d hostile in fuind , 
engaged in evil deeds , yet He has 
now reconciled you in His tleshly 
body ‘ through death , in order to 
present you before Hirn holy and 
blameless and beyond reproach" 
(Co l. 1:21&22). Isn ’ t that 
wonderful? We are actually 
enernies of God because of our 
evil actions , but through Christ’s 
death we are made righ t. He 
makes us holy and clean , so that 
we can glorify and praise Hirn. 
God is righteous. Only those who 
are holy, blameless , and beyond 
reproach can worship Hirn. The 
blood of Jesus is so .powerful that 
it enables us to worship God . 
What ’s even more powerful is 
that Christ’s life saves us , “ For if 
while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 much more , 
having been reconciled , we sha1l 

be saved by His life" (Rm. 5: 10). 
In other words , God has made us 
by the blood of Christ so that we 
can be near to Hirn etema1ly. 

In Christ, we not only become 
close to God, but we become heirs 
according to the hope of etemaJ life 
(Tit. 3:7). Do you believe iη There 

depress you when you have such 
wonde띠Ù truth? 

God has aJso made us partakers 
of Christ. Listen to the words of 
Hebrews 3: 14 , “ For we have 
become partakers of Christ, if we 
hold fast the beginning of our 
assurance firm un띠 the end." Arnen! 

How did God make you? 

Through the blood of Christ, He has mαde you a heir, 
divine partaker, king, and priest. 

What a promotion 

from the lowest position of sinner. Hold on stea빼stly to 

your faithfrom its beginning 

to its consummation and you will be the most honorable 
noble. ηzere is no depression and death as a king and 

priest. How can 

you explain this amazing transformation in earthy 

terms?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Amen! 

are a lot tirnes when we σY to be 
good Christians , good human 
beings , but our efforts are in vain. 
We are heirs of G여 야x:ause of 댐s 

grace alone. Paul tells us , “ and if 
C비lφen ， heirs 외50 ， heirs of God and 
fellow 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uffer with Him 50 that we may 머50 
be glorified with Hirn" (Rm. 8: 17). 
As God ’s heirs we receive “ an 
inheritance which is imperishable 
and undefiled and will not fade 
away, reserved in heaven for you" (1 
Pet. 1:4). Isn’t that great? God made 
us like that. If you re떠ly understand, 
lsn때ur heart burning with joy and 
praise for our Lord? Aren ’ t you 
excited? What in this wor1d could 

This wonderful , precious promise 
G여 has given to us. α띠st’s divine 
power has granted to us everything 
pertaining to life and godliness . 
Because of it we can join Christ’s 
divine nature, “For by these He has 
granted to us His precious and 
magnificent promises , so that by 
them you may becom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뼈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by 
lust" (2 Pet. 1:4). God has made us 
divine. Who can fully understand 
how wonderful and great a blessing 
we have in Christ? Some day it is 
going to be made clear to us when 
we enter the gates of heaven. 

Christ’s divine nature within us 

makes us etemaJ kings and priests. 
Revelation 1 :5-6 announces , “and 
from Jesus Christ , the faithful 
witness, the firstbαn of the dead, and 
the ruJer of the kings of the earth. To 
Hirn who loves us and released us 
from our sins by His blo<피-andHe 
has made us to be a kingdom, priests 
to His God and Father-to Hirn be 
the glory and the dominion fαever 
and ever. Arnen." We shall minister 
to God forever as kings and priests. 
“Blessed and holy is the one who 
has a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over these the second death has no 
power, but they will be priests of 
God and of Christ and will reign 
with Hirn for a thousand years" (Rv. 
20:6). Jesus Christ has positioned us 
in the present as a kingdom and 
priests before God, and gives us a 
prornise of reigning on the earth in 
the future, “ You have made them to 
beakingdom 뻐d priests to our God; 
and they will reign upon the earth" 
(Rv.5:1O). 

How did God make you? 
까1fOugh the blood of 0띠st， He has 
made you a heir, divine partaker, 
외ng ， and priest. What a promotion 
from the lowest position of sinner. 
Hold on steadfastly to your faith 
from its beginning to its 
consurnmatIon 뻐d you will be the 
most honorable noble. There is no 
depression and death as a king .and 
priest. How can you explain this 
amazing transformation in earthy 
terms?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Arnen! As you entered into 
His house on this warm summer 
Sunday to worship, 1 pray His Word 
has touched your heart. Hold on to 
your faith until the end. God has 
made you wonderfully.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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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목사 

죄악된인생을새롭게지으서는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를 “신묘막 

측"(featfully and wonde빼lly)하게 만드 

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 

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 

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자녀 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 

리는 막상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감사하 

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지으섬 

추만흥헌 2001 년 8월 12일 @ 

다음 주일 설교 

주께서나를지으섬01 

(사 139:14)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 때 세상의 그 누가 여러분을 낙담케 하겠 왕 같은 제사장으호 새롭게 지으싱 

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 습니까? 

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롬 

5:10). 다시 말해서 , 하나님은 우리를 그 
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자신 

과 영원히 가까워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새롭게 지으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 

까워졌을 뿐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선성에참예할수있도록 

새롭게지으섬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 

께 참예한 자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히 

브리서 3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시 

작할때에확실한것을끝까지 견고히잡 

하냐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새롭게 

지으섰습니까P 하냐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자신의 후샤로， 신성에 참예하는 자로， 그리고 왕과 제사 

장으로 새롭게 지으섰습냐다. 

이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얼마냐 높아진 것압니까P 

그러므로 시작부터 끝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꼭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장 명예로운 사람이 될 것압니다. 

왕과 제사장에게는 관심과 죽음이 없습니다. 이 릎라운 변 

화를 어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수 있갔l습나까P 

하냐님과 함께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의 후사가 되었습니다(딛 3:7). 이 사실 

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선한 

그리스도인， 또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 

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는 헛될 뿐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 
님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 

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녀 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을받기 위하여고난도함께받아야될것 
이니라" (롬 8:17)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 

리는 ‘쩍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 

니핸 곧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 
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 

분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으 
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흥분되지 않습니 

아멘/ 

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 

라 아벤! 하나님께서는 이 놀랍고 귀중 

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 
도의 신적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과 거룩 

함에 이르기 위해 적합한 모든 것을 주셨 
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의략을 우리에 
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 

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 
여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X까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벤후 1:4). 하나님은 우리를 신 
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놀랍고 위대한 축복을 그 누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먼 훗날 
우리가 천국의 문에 들어설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분명해 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를 영원한 왕들과 제사장들로 새롭 

게 지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6절에 

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충성된 증 

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그리스 ‘ 

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 

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 

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하 
여 영원토록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예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 
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 

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 
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계 

20: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 

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세우시고 

미래에 이 땅을다스릴 것을약속하십니 

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계 5:10). 

영원히붙장아야할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새롭게 지 

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자신의 후사로， 신성에 참예하는 

자로， 그리고 왕과 제사장으로 새롭게 지 

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얼 
마나 높아진 것입니까? 그러므로 처음부 

터 끝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꼭 붙드십 
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명예로운 사 
람이 될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에게는 낙 

심과 죽음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 
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 
다. 아멘! 이 무더운 여름날， 주일， 예배하 
러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 
분들， 체가 기도하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 

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통하시기를 법 
니다. 끝날까지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 
나님은 여러분을 놀랍게 지으셨습니 

다. 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하나 

님과 아주 가까워지도록 새롭게 지음받 

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로 가까워 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 

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의 
피’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불 

신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들 
은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 자신을 정말 악하게 만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사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 

하고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자로그 

앞에 세우파 하셨으니’ (골 }:21-22). 놀 

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한 행위들로 인 

하여 사실상 하나님의 원수이지만 그리 

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 
다 하나님께서 우라를거룩하고흠없이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십냐다.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거룩하고 

흠없고책망받을것이 없는자가하나님 
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 는 

매우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구원한다는사실입니다 ‘곧우리 
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 까?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진리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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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르칸트에는 ‘피루자’ 
가 있습니다. 피루자는 19살의 
자매로 1년 전 단기팀을 만나 예 
수님을 영접했고 6개월 전 단기 
팀의 소개로 치하교회에 출석하 
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단기팀 
은 ‘이 자매가 믿음을 잘 간직하 
고 있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 
지고 피루자를 만났습니다. 과 
연 피루자는 단지 옴만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님을 참으로 만난 모습으로 우 
리를 맞이했습니다. 같이 성경 
을 읽으며 기도하는 그녀의 모 
습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고 계 

심을볼수있었습니다. 
우리가， 진료를 받으려고 찾아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피루자는 통역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알고 있는， 완고한 무슬림인 동네 
어른들에게 피루자는 통역자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단지 말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루자는 확 
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피루자는 이제 우리 
와 같이 그리스도의 동역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돌아왔고 피루자는 그 곳에 남아 있습 

니다. 마을에서 얼마간의 곱지 않은 눈초리를 받아야 
할것이며 가정에서 혼자기도하는외로웅을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지키시리 
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는 사마르칸트의 희망 

주낀흥헌 

20이년 여름 우즈벡 단기선교 

표표。Ipe of Samarkant 

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르칸트에는 ‘꼴랴가있습니다. 17살의 형제인 

꼴랴는 이번에 처음 우리를 만났습니다. 단기팀이 꼴 
랴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같이 보 
냈습니다 처음 꼴랴는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우 
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낮 시간에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만 

꼴랴와 같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저녁에는 꼴 
랴가 사영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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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사영리를 읽어주고 있었습 
니다. 그 다음 날 저녁 꼴랴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를 할 때 꼴랴는 교사 
처 럼 같이 참여했습니다. 인형 
극을 하고 간식을 나누어 주 
고 .. . 꼴랴는 큰 기쁨을 느끼는 
것같았습니다. 
헤어질 즈음 꼴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 
는 기적같은 이야기들이 아직 
다、믿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을 믿고자 하고， 믿습니다. 교회 
에 꼭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형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것을보았습니다. 
우리는 돌아오고 꼴랴는 그 

곳에 남아 있습니다. 전혀생소한교회에 나가는것이， 
친지들의 눈치가， 쉽게 믿겨치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 
들이 꼴랴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꼴랴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왜 
냐하면 이 형제는 사마르칸트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르칸트에는 ‘희망’ 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핸 많은 복음의 희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무 
슬림의 땅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 희망 

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사용되기를 기 
도합니다 우즈벡 단기선교팀) 

------------------------------------------------------------------------------------
중풋t멘 천춘 천착 

중등2부의 전도전략은 우선 기본적으로 장기결 
석자들을 관리하여 이른바 “잃은 양 찾기” 에 그 중점 
을 두었다. 작년 말부터 중등2부의 교육적 체제구조에 
변화를 꾀하면서 장기결석자들을 위한 별도 관리를 위 
한 장치를 고안했다. 이는 장기결석자들을 따로 모아 
특정 교사들이 관리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은 대학 
부에서도 시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기존에는 
장기결석생들과 출석생들을 적당 비율로 각반에 배정 
하여 각 반 교사들이 그 반의 장기결석자들을 관리하 
였으나， 올해부터는 장기결석자들을 특수 3-4개 반에 
집결시켜 장기결석자들 관리만 전담하는 교사 3-4명이 
담당하도록 했으며 이 반들은 전도과와 심방과의 합통 

- 지도 아래에서 운영이 된다. 실제로 이 반을 관리하는 
분들은 전도과장과 심방과장을 비롯하여 아이들을 특 
별히 심방하며 중보기도를 원하는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결석자반의 교사들은 일반 교사들처 
럼 주일학교 공과공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 
라 장기결석자들을 심방하고 기도하며 관리하는 활동 
을중심으로한다. 

중등 2부에서는 이와 같은 장기결석자 관리를 주축 
으로 하여 외부 전도 활동 또한 전개하는데， 기본적으 
로는 항상 아이들에게 전도를 독려하면서 ， 구체적으로 
는 올해 두 차례 시행되는 전도잔치를 중심으로 체계 
적인 전도 활통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5월 27일에 한 
차례 시행된 전도잔치의 경우 몇 주전부터 이종철 목 
사의 지도로 학원 전도를 위한 전도특공대를 결성하여 
토요일 오후에 기도모임을 갖고 학원 전도 활동을 펼 
쳤으며， 또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전도 특강 시간도 가 
졌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평가에서 대부분의 교사들 
은 전도 활동이나 프로그램보다도 그 일을 위한 중보 
기도의 힘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 
라서 10월 21일에 있을 하반기 전도잔치에서도 5월에 
있었던 사례에 비추어 중보기도에 가장 큰 중점을 두 
면서 그에 따르는 전도활동들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 
히 10월 20일에는 중등부가 매년 연합으로 여는 “시와 
찬양의 밤” 이 있는데 이를 전도잔치주일과 연계하여 
실행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 성 겸 (전도사， 품2부 부지도) 

중동2부가 2001년도부터 실행하는 개편된 체제에서 
특이한 사항은 바로 특별활동반이다. 지금까지는 전혀 
시행되지 않았던 제도로， 특별활동반들을 기존 공과반 
과 아예 통합을 시켜 일반 공과반과는 조금 다르게 운 
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획은 단순히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회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 아닌， 그렇게 활동하는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도가 목표다. 물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아직 
미비하고 문제점도 많으며 그 진행도 원활하지는 않지 
만 그러한 문제들은 이미 시작부터 예상한 것이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어 특별활동을 통해 신앙적 
성장을 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있다. 

추가로 중퉁2부 전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은 바로 여름수련회이다. 중등2부는 여름수련회를 외 
부에 있는 장애인 시설로 흩어져 나가 1박을 하면서 봉 
사하고 다음날 기도원에 집결하여 부흥회를 갖는다. 
최근 중등교육과정에서 봉사점수가 중요하게 작용하 
기 시작하면서 불신자들도 이러한 장애인 봉사프로그 
램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데 ， 이러한 장애인 봉 
사 여름수련회는 그와 같은 불신자들을 홉수할 수 있 
는 좋은 기회이다. 실제로 이번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었던 여름 수련회에는 신입생만 18명에 달했다. 동 
기부여는 봉사점수라는 조건을 통해 주어지지만， 그렇 
게 해서 일단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예수를 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퉁2부 여름수련회는 전도적인 기 
회가 그 어떤 종류의 수련회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전도한 아이들을 추후 양육하고 관리하는 문제이다. 
전도잔치나 수련회와 같은 때에 많은 수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여야만 전체적인 
전도가 완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인 전도 전략과 함께 언제나 필수적으로 강조되 
는 것은 매주 살아 있는 성경공부와 이를 위한 교사교 
육일것이다. 

이미용농어촌현장에서 

유 재 춘 (권사， 17교귀 

새벽 6시 건설현장의 인부들처 럼 미용도 
구가 든 가방을 메고 통문 경비실 앞에 모였 
다.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께 감사를 드리며， 성령충만과 건강을 주시 
어 손으로는 봉사를， 입술로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농어촌 전도현장 

을향했다 
미 리 와서 기다리시는 마을분들이 있어 

허겁지겁 가운을 입고 도구들을 내려놓고 기 
도로 하루 일정을 시작하였다. 한낮의 더위 
에 온몸은 땀에 젖고 팔과 다리 그리고 얼굴 
에는 머리카락이 뒤범벅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찾아 온 영혼이 참으로 귀해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 해 손질하며 복음을 전하 
였다. 
그러던 중 김할머니를 만나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졌다. “할머니 ， 우린 다 죄인이예 
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 
비롯하여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 속 
으로 많은 죄를 짓지요 그 말에 할머니는 
연신고개를끄덕이셨다.한참 복음을설명 
한 후 할머니 손을 잡고 영접기도와 회개 기 
도를 드렸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만난 
그 시간이 귀하고 귀했다. 
그 다음날 다음 사역지를 향해 이동하였 

다. 더위와 불편한 잠자리 때문에 지친 옴으 
로 아침 8시부터 봉사를 시작하니 손은 움직 
이나 피로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 
는지 깨우쳐 주셨다. 그 깨우침에 힘을 얻어 
함께 한 통역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계속 
되는 농어촌 미용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을 
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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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이야기 

。f롬타운 추닝프t 산"11 1- 도t김 

7월 1 7일부터 3박4일 동안 강원도 정선， 외진 곳에 
서 목사님 내외가 목회활동을 하시는 용산교회로 농활 
을 갔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궁금하였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우리 팀원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었다. 또한 여러 이단이 들어와 있다는 전도 
사님 말씀에 그곳에 가서 사역을 잘 끝마치고 돌아올 
수있을까하는염려가앞섰다. 

하지만 우리 용산팀 지체들은 기도하는 맘으로 하나 
하나 준비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사역을 해나가기에 인원도 부 
족하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채워주셨다. 
짐을 풀고 도착예배를 잠깐 드린 후 우린 4일 통안 

할 일을점검했다. 우선 교회의 구석구석 낡은곳을손 
질하기로 하고 도배와 페인트칠을 시작했다 도배와 

김 정 윤 (대학부 4학년) 

페인트칠이 우리에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쪽 
에선 페인트칠을 하고 다른 한쪽에선 도배지에다 풀칠 
을 하여 벽과 천장에 붙이고 또 다른 한쪽에선 청소하 
고음식을준비하는모습。l 아름다웠다 
새벽 큐티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 
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 
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함과 준비 
된 모습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둘째날， 우린 통일교와 여호와 증인이 많다는 용산 

리 마을로 전도를 나갔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한 손엔 
샌드위치와 음료를， 다른 한 손엔 전도에 사용할 글없 
는책을들고복음을전하기 위해 나섰다. 
통일교를 믿는 분을 만나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분 

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드리며 병든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허 
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우리 용산팀은 4일 동안 교회보수를 하고 하 

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사역 중 힘든 일도 많았지 
만 그런 어려웅과 우리의 약한 모습을 통하여 서로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다. 또한 전도를 하면서 한 영흔 
한 영혼을 향한 그분의 마움을 다시금 느끼고 체험할 
수있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난 그곳을 품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되돌아 보며 나 자산도 그곳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중보자의 위치 에 서야겠다고 다짐한다. 
목사님 내외분과서너 명의 교인들이 섬기는용산교 
회가 주님의 말씀과 축복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산지가 
되길바란다. 

하나념，감사합나다! 
서 혜 민 (대학부 1학년) 

2001 년 8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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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흩그렴핫끼 
핫올 껏: 샤항， 효j확， 화명， 오리창융，]:.삐" 양엔， 총생， 온 

유，쩔~I 

C갓， 아잭 못 핫은 분이 양여 "lI'" 나요 

그 분。na 화명의 벌 한 마디훌 건네보세요. 

그렴 그 분은 벌써 숨은그혐 중의 하나훌 핫온 

엠업니다. 

오젝 생령의 얼때는 사랑과 획락고↓ 화명과 

오리{ 장융과 자비와 06엔과충생과 옹유와 쩔~I니 

이 li온 껏올 금];:1 힐 법이 없느니라 (강 6:12-23) 

우리가 사역을다녀 온곳은강원도 인제시에위치한부평교회였다. 우리는 어린 
이 성경학교와 군 전도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 나는 사역을 갈 수 없 
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로 사역에 참석할 수 있었고， 사역 
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나는 군 
전도도 좋았지만， 어린이 성경학교 
에서 더욱 큰 은혜를 받았다. 우리 
는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최대 인 
원을 50여 명으로 잡았다. 사역 첫 

q{-녕하셰요? 뼈~"n 스밀링팎에셔 인사드뭘요· 

째날， ‘방학을 안 했으니깐， 많이 와봐야 열 뱃명 오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이 
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깨뜨려 버 리시고 무려 50여명 
의 어린이들을 교회로 보내셨다. 둘째날은 공휴일인 제헌절이었다. 전날보다 더 많 
은 60여 명의 아이들이 친구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왔다. 쉬는 날이라 친구들이 놀자 
고 했을 댄데 전날보다 더 많은 어린 영흔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옹 것이다. 정말 
로 감사했다. 오후에 공동체 훈련을 가졌다 총 10팀으로 나누어서 교회 주변을 돌아 
다니며 함께 게임을 하는 순서였다. 나도 팀을 맡았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더웠고， 
게다가 우리 팀은 한 게임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남자아이들이 몸싸움을 했다. 말릴 수 없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 
이들이 화해할수 있게 해 달라고 ... 

마지막날 순서로 애찬식이 있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원을 만들어 앉았고 앞에 
초콜렛 두 개가 놓여졌다. 그리고 연미 언니의 사회로 자신이 미워했던 친구들과 화 
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 감사했다. 아이들이 먼저 사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데 ... 아이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사랑스러웠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좀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했다. 
만약에 내가 그 곳을 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순수한 어린 영흔들을 만나지 않았 

• 더라면 나에게 변화가 있었을까? 답은 확실히 'No' 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나를 
; 변화시키고 싶으셨기에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수한 어린 영흔들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정말로 
: 감사합니다 

먼훨렸블훌 훌캅魔 혐l돋룹 합째 들어오려고 했는댁 주닝째서 저훌 
니다 합께중보끼도톨월성。며앓。l풍앙횡과끼도저|목을보내드렵 
요쯤 저는 일션부 영쩨의 장올냉분하1 .어 

隨훨學l쫓훌蠻월$홉蠻 
f뚫좋훌훨￥E젊f혔훌學:￡좋캄찮쳤짧흘i훌흉뿔”§훌 

鍵몹}흙떻鐵|똘내어'I ð빽 껏뚫’릎꿇훌훌짧렇:aE휠뚫 

캉효훌&￡홍훌￡t찮성용: 뿔$엎醫퍼밸￡魔몽쏠δ}는 곳이 
빼합매 '/도 빼주A魔이 일어 상방얘 맙은 어려융이 있습니펴 영좋훌 

훌靈擬훌￡않Sf옳選1'/뭘풍룹3홍，룹움뿔뿔’좋 
으댄 뻐요- "，.V'/~ ， OIì/OII 혜시는 션교사님과 저롤 우{빼 힐 



〈인물 중심의 교회사 순례) -크리소스톰 

가난한부요함 

크리소스톰， 그는 귀족의 아들이었다. 그는 
4세기 중엽 안디옥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고， 뛰어난 웅변술로 큰 명 
성을 얻게 되었다. 재물과 명성과 권세 
가 그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을 그는 마음껏 
향유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친구 
들과 어울려 향락의 삶을 살았다. 그 
렇지만그는이러한향락과치부가끝 
도 없이 늘어남에도 마음은 늘 처음과 
마찬가지로 갈급하기만 하다는 것을 발 
견한다 

그 자신의 영흔이 원하는 것은 자유함이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돈을 벌려했고， 무가치함 

으로부터 자유하려고 유명해지려했으며 ， 무능함으로부터 자유하려고 권세를 추구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다. 무엇을 얻으려면 얻을수 
록 언제나 부족할 뿐이었고 그의 영혼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 그의 심령에는 
천천히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크리소스톰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안투사에게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배 
웠다. 어머니의 영향은 그가 장성한 뒤에도 계속되었고 이러한 갈동의 시기에 더 
욱힘을주었다. 결국그는 “자신에게 부여된세속적인 모든 이익을그리스도를위 
하여 아낌없이 포기”하고야 말았다. 세상에 속한 모든 명성과 쾌락은 자신을 행복 
하게도 못하고 영혼에 아무런 도웅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깨달아버린 것이 
다. 이로부터 그는 자유인의 수련을 시작한다 

그가 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 있을 당시 그가 살던 도시는 사치가 극 
에 달한 곳이었으나 그의 삶은 오히려 금욕적이었다. 그는 물질의 추구로 인하여 
영흔의 눈이 진리를 떠날까 두려워했다. 그가 요구동}는 것은 영혼의 부요함이었고 
참 행복이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설교자로서 
극진한대우를받았지만， 그의삶은아주단순한것이었다. 

스스로 적은 양의 음식을 지어 먹었고 맨바닥에서 아무렇게나 갔다. 물론 그 자 
신의 소유는 없었다. 아무 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소유 
를 남들에게 나누어 주었기에 참으로 자유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고행을 통해 얻 

‘ 는 자유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하늘이 공급하는 남모르는 자유와 기쁨이 
항상있었다. 

그의 집은 이 땅이 아니었다. 그가 홍하고 망하는 것도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 
었다. 이 땅에서의 흥망성쇠는그의 관심 밖의 일이었다. 흥하는 일은하나님의 말 
씀을 전하며 그 일을 하는 것이요， 반대로 망하는 일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가 
며 이 땅에서 큰자가되는일임을그는알고 있었다. 이 원리는그의 삶이 끝날때 
까지 계속되었다. 그는힘있는사람이었고자유인이었다. 

l 새7쯤울소개합l아 

(김기홍의 ‘천국의 기둥’ 에서) 

‘임 숙 빈’ 성도를 소개합니다 

현재 부천에 살고 있으며 웹디자이너 
로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오근 
영 형제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 
습니다.처음교회에오던날유난히도 
무더웠는데 교회에 들어서자 시원한 
냉기가 느껴져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 
다.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들으면서 믿 
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고한다. 

효댁정 (새가족부 통신원) 

저1641호 

+양효실 l 

qt약한 ~L셔|틀올 위한 중보ìl도까 끄급'01 요청휩니다， 

5교구 한정자 정도(여163새)‘ 혈소판 감소증(피가 마르는 병)으로 순천향 
병원 839호에 입원해 있으며 홀로 병상에 있습니다. 각별한 기도와 도움 부탁드 
립니다 

~는 뎌휘에 자션의 붐조차 찌중스렵께 느깨 ~I는 낳틀이 껴l속필고 있습니다. 

이련 낼11-1 속에 시월하께 내리는 소나ìJì~ 우리어|께 시월힘올 선샤하듯 

일로운 환우들의 병빌올 찾는 벌갤과 중보 끼도까 

이들에께 큰 휘로까 뭘 수 qJ.융올 

-、

ìl 억하시꼬 바렵니다， 

t~~， 시 o l-? .,fI 
‘., b~ " 

고숙윤 (새가족부) 

나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니이체의 
‘신은 죽었다’ 라는 말을 좋아했고 종교도 인 
간이 만든 것이므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올바 
른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음 
양오행설에 따른 사주팔자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믿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상처를 줄 때면 기독교 
에 대해 더욱 불신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공부를 곧잘 하던 딸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일반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 
니다. 딸은자연히 학교 생활과 인생에 회의를 
느꼈고， 그러던중학교내에서 전도하는목사 
님을 만나 성경 읽기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 

다. 그 후 인생관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 
든 것을 하나님의 뭇에 맡기니 그 가운데 늘 평안하다고 말하며 나에게도 주님을 
믿을 것을 간곡히 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못마땅했고 그런 시간에 영어 공부나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며 ，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지 
는 것을 볼 때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관심과 애정이 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예 
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도 딸처럼 빨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있 
어서는 아직 갓난 아기와 다름없지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ll냥휠톨&톨 

410장 ‘야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 전도팀을 이꿀던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 작사하였고， 성가대 지휘자였던 제임E 
맥그라나한이 작곡한 곡이다. 

휘틀의 전도 집회에는 향상 찬송이 넘쳤는데 그 대부분은 휘틀이 그의 설교를 바탕E 
로 하여 자작한 찬송시였다. 이 곡 역시 그런 종류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 많은 자{ 
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주신 것0 
대해 감사한다는 내용이다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렵 : 

내가믿고또의지함은 내 모든형편잘 아는주님 늘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확실히 아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언제 강림 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주님 만날그곳도난알수없도다 

이 찬송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여 불러야 한다 특히 후럼 부분어 
높이 올라가는 부분은 그 절정에 달하는데， 불러 제치는 형식이 아니라 가슴 벅찬 감격을 
소리에 담아서 안으로 되새기는 기분으로 약간 절제하듯이 음미하면 아름다운 찬송이 톨 
것이다. 

(찬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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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r랑스런 사랑부 찬양대 친구들 

박 유 화 (사랑부찬양대 지휘) 

작년 말 경 사량부 찬양대를 지휘하지 않겠 
냐는 전화를 받았다.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런 
제안이었기에 적잖이 당황했다. 쉽게 거절하 
지 못하고 기도해 보겠노라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기도하며 아무리 빠져나갈 방도를 생 
각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구나’ 라는 
마음만 들 뿐이었다. 결국 나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승낙했다. 

93년부터 사랑부 교사를 해왔지만 막상 찬양대 지휘를 하려니 여간 난감한 게 아니 
었다. 처음 한 달간은 찬양대 친구들의 이름을 외우고 특성을 익히며 서화 익숙해지 
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 내가 어려움을 느꼈던 만큼 낯선 지휘자와 찬양을 하는 그들 
역시 힘들었을 법도 한데 예배시간마다 환한 얼굴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서로에게 어색했던 첫 
만남과는 달리 그들은 이제 내 눈빛만 보고도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차리고는 잘 따라 
준다. 잘자란자식을바라보는양그런모습이 여간대견스럽지 않다. 
예배시간마다 어렵게 익힌 찬송가를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휘하는내가오히려 은 

혜를받는다. 어눌한발음에 때로는가사를 잊어버리기도하지만그들은적어도제멋 
에 겨워 하나님은 잊고 자신만 남은 찬양을 드리지는 않는다. 그렇게 맘은 그네들의 
영혼을접한탓일까?지휘를하면서도가슴으로부터 밀려오는감격에 눈물이 울걱 올 
라오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감사하게 된다. 
돕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오히려 그들 속에서 제가 얻고 있는 것이 
릅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 특별히 누구를 도운 기억은 없지만 나 역시 같은 마음이 
다. 내가 사랑부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상으로 그들이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 
있음을 매번 느낀다. 그들이 품고 있는 온기와 순수가 이미 세상과 부대끼며 식어버 
린내 영혼을데우고있다는사실을깨닫는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나약함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없이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을 찾을 때 인정하고 위로하시는 것 
처럼 나 역시 그들모습그대로를귀하게 여기려 한다. 
어찌 보면 십자가의 사랑은 아주 단순한 논리라 생각된다. 거저 주는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리라던 나는 이유 있는 사랑， 평가하는 사 
랑에 익숙해 있었던 듯 하다. 어느새 겉똑똑이가 되어버 렸던 나는 매주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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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애개 를 읽으시면서 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죄에서 떠날 것을 바라며 읽으시 

기 바랍니다. 사실 ‘애가’ 는 오늘날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고 각성할 것을 함축하고 있 

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영적인 면을 생각해보면 우리들 역시 과 

거에는 하나님을 떠난 연약한(weak) 자들이었고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었습니다(롬 5:6,8,10), 다시 말씀드리자연 ‘애가 에 묘사된 심판과 고통은 나를 포함하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기억하며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 ， 그리고 그 

분과 새롭게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으로의 각성을 명심하면 

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예루살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극심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詩)라는 형식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詩는 인간의 감정 

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석이며 ， 예레미야는 심판과 멸망의 극심흔L을 詩를 통해서 표 

i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애가’ 를 읽으실 때에는 논리적으로나 논술적으로 읽지 마십시 
오. 그보다는 감성(感性)을 사용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의 시가서(용기， 시 

펀 ， 잠언 ， 전도서)를 모두 그렇게 임어야 하지만， ‘애가 만큼 감성을 요구하는성경도 없 

습니다. ‘애캐 는 진실로 거짓없이 민족을 사랑했던 한 선지자 - 민족의 죄를 가슴 아파했 

고， 듣지 않는 백성들의 완악함을 슬퍼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민족의 황 

폐함을 두 눈으로 바라보았던 외로운 선지자가 고통스럽게 토해내는 슬픔과 간절한 소망 

의 노래이므로 가슴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헤아려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시를 옮듯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례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그가 하니님의 슬픔을 전달하고 소망을 뻐+듯이 ，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 
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H봐보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내려앉았￡연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음모와 다락의 도시 예루살렘을 보고 ‘애가 를 부르시던 예 

수의 마음을 느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하 목사출표택 지되 

애바다부 수펀회를파~I고 

이마리아 (에바다부 보조교사， 대학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갈까말까 많이 망설였던 에바다부 수련회 하지만 이번 
수련회가 나에게 감사와 섬김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에바다부 수련회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섬기는 삶， 나누는 삶’ 이라는 주제로 박 
인기목사님과유성렬전도사님을모시고충현기도원에서 있었다. 

수련회 첫째날 저녁 집회 후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일이 생각난다. 비록 듣지 
는 못하지만사랑하는사람을볼 수 있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감 
사한 지 모른다는농아인 선생님의 말씀이 왜 이리 내 마음을울리는지 감사할것 
이 참으로 많은데 감사치 못하고 불평불만만 하는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러웠다. 솔직 
히 그분들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또 그런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다른사람을사랑하고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여러 부서 
수련회에 참석해 보았지만 그 어떤 부서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나 역시도 잘 
실천하지 않는모습을 에바다부수련회에서는볼수 있었다. 그것은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정돈하는 그분들의 모습이었다. 특히 부흥회가 끝나고 
간식 먹은 자리를 늦게까지 남아서 기름걸레로 말끔히 닦던 학생반 아이들과 제자반 
친구들의 모습은 나에게 섬김의 자세를 알게 해 주었다. 그분들처럼 작은 것에도 감 
λ념댄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고 또 섬기는 마리아가 되게 해달 
라고기도한다. 

얼본 농아인I 충연교획 방문 

에바다부 주최로 지난 11 일(토요일)부터 14일(호1)까지 3봐 4옐 일정으로 21명 

(용Of인 18명/ 통액 3명)의 일본 농Of인들이 충현교효l를 방문하고 및다， 
01들온 지난 2òòò년 7월과 2òò1 년 1월 두 차홉fS2J 충현교회 일본 농Of인 단끼 

선교를 통"ÕH C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초션자들과 교효IC꺼 관상올 7f진 사랍틀 맺 한 

국의 교효l와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한국의 교효l를 보고 상어하는 일본 오이타 자역 
g 농Of인들01 다， 

이번 일본 놓아인 방문온 국정올 념어 αI수 그리스도 안α/서 하나도l는 션앙공통칙l 

의 사뀔과 충현교회7f 일본αl 소 78，되어 향후 단71선교에 긍정적인 효과를 꺼두도록 

하는폐 복적이 있다， αI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본 안αl서 넬21 1&1지끼를 71대한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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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i;t'，繼끼\ 버리는 지혜 
--펴~ ___ ----i언풋스쳐7뜸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강똥을불잡는다 

7월의 무더운 여름 어느날， 난 내 방을 대청소했다. 

전에 살던 집보다 공간이 좁아서인지 내 방은 짐들로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 

데 마침 청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이다. 

갖가지 방법￡로 방 안의 물건들을 정리해서 숨기기도하고 버리기도 했지만 내 몸만 땀 

으로 범범이 될 뿐 정리는 도통 되지 않았다. 그렇게 지쳐있을 때 진하게 지내는 언니에게 

서 전화가 왔다. 나는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언니! 지금 방을 정리하는데 아무리 정리를 해도 깨끗해 지지가 않아요. 정리할 수 있 

는방법이 없을까요? 

언니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다. 

“성연아! 아무리 짐을 여러 방법으로 정리하고 숨걱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된 

단다. 실제로 필요없는 물건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어떻 

겠니? 

‘여지껏 얼마나 많이 버렸는데 또 버리라고? 이젠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어. 다 쓰는 물건 

이란 말이야! 언니는 내 상황은 생각도 안 하고 ... ’ 
내심 언니를 원망하며 저녁까지 애쓰며 다시 정리를 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달 

라진 방을 보며 혼자 흐뭇해 했다. 그렇게 며질을 지냈다. 아주 행복하게 ... 
그런데 행복한 날은 계속 되지 않았다. 정말 언니의 말처럼 내 방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 

고 있었던 것이다.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내 방을 보며 현재의 내 모습을 본다. 

어릴 적 막연하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새 삶을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 옛 자아를 버리기를 원했고， 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일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오늘도 나의 죄된 성품들이 자꾸만 자꾸만 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나는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잠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던 모 

양이다. 

‘버리는지혜’ 

이제는 언니의 조언을 따라야겠다. 

(양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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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립 장소 영아부실 

5. 바울 14지회 월례회 
1 . 2001년도제4차 학습세려|식E때 일시 : 19일(다음주일) 교구오엉후 
200 1년도 제4차 학슐셰예식이 26일에 있 ~ : 교육관 207호 

습니다 학습 및 세혜 , 업교 개종올 원 6. 베드로 1지회 월례회 
하시는 성도들옹 당당교역자에게 오늘까 일시 : 1 8일(토) 19:00(부부동반) ’ 
지 신갱하시기 바랍니다‘ 징소 :교육관 109호 

7 베드로 6지회월례회 

일시 ‘ 18일(토) 18:00 

모임 징소 전원도시(충현복지관옆) 
8 베드로 11지회월례회 

징로월요새벽기도회 일시 ，오늘교구모잉후 

일시 ‘ 13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선교관지하킬빈훌 

~ ‘ 교육판 109호 9 베드로 1 7지회 월례회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객회 일시 오늘 15:00 

일시 ‘ 1 4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구모임장소 

g앙 : 교육관 109호 10. 요한4지회 월례회 

3. 진도위원회 월례회 일시 : 1 8일(토) 19:00 
일시 ， 오늘 10:05 ε앙 · 강형규 집사댁(53&7098) 

장소 : 천도위원회실 1 1 요한 6지회월례회 

4. 경찰전도회 월례회 일시 ‘ 18일(토) 14:00 
일시 . 오늘 15:00 장소 · 칼빈훌(노방전도) 

장소 에추라기흩 12. Ê!써 1지회월례회 

5 학원전도회월례회 일시 ‘ 오늘교구모잉후 

일시 ‘ 오늘 1 5:00 장소 제2교육관 203호 

ε‘소 : 본당지하110호 13 한나 2지회월례회 

6. 인수집사부부수련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 21 일(화) 09:30(교회출발) 장소 ’교육판 206호 

~ ‘충현기도원 14 핸1 3^1회월혜회 

7 권시 2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 1 5일(수) 수요l부 예배 후 ~ ‘ 교육판 205호 

장소 ·영아부실 15 한나 4;1; 1회월례회 

86.교구 남진도 연합예배 일시 ’요늘교구모임 후 

일시 : 1 8일(토) 14:00 ε‘소 ‘ 복지판 지하2충 

~ 켈빈흩 16. 한나 5A1회 월례회 

97교구 전치| 연합구역때배 일시 오늘 14:00 

일시 ’ 1 7일(금) 1l:00 ght , 교육판 신혼가갱부실 
장소 본당뼈다니훌 17 힌나6지회월례회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탁。냄실 

남녀딴회 18 한나 7지회월례회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바울 1지회 월려|희 ght : 아엔흩 

일시 ‘ 18일(토) 19:00 19. 한니8지회 월례회 

gtt : 충현복지;란 뒤 태백산맥 식당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2 바울 7지회월례회 ght · 제교육판4충 

일시 ‘ 25일(토) 14:00 20 효벼 9지회 월려|희 

ε앙‘동운수위실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3. 바울 10지회 월례회 ~‘갈릴리흩 

일시 ‘ 19일(다옵주일) 교구모임후 21 한니 10지회 윌려|회 
E암 · 복지판지하1충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4 바울 1 2지회 월례회 징소 복지관 지하l충 

일시 ’ 1 9일(다음주일) 14:00 22. 한나 11지회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ght : 교육관 212호 
23 효에 1 2지회 월혜회 
일시 ‘ 오늘 15:00 

~ 캘빈흉 
24 효벼 14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 만나흉 

25 효써 1 7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징압 교육관y)7호 

26 에스더 4지회 월해회 
일시 ‘ 1 4일(화) 1l:00 
ε~ ’유4뷰실 

27 애:씌 7지회 월에회 
일시 ‘ 19일(다옹주일) 교구모임 후 

ε암 아앤흩 

28 때스더 1 7지회 월례회 
일시 : 1 6일(옥) 1l:00 
~ ’ 강취진 보배o뻐4혔2) 

29 루디아 4지회 월례회 
일시 ‘ 16일(목) 1l :00 
ε~ 영아부실 

30. 루디아 5지회 월례회 
일시 ’ 14일(화) IO:Y) 

~’ 신혼가정부실 
31 루디아 9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갈렬리흉 

32 루디아 1 5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잉후 

징압 ’ 베다니훌 

33 마리아 1지회월례회 

일시 14일(화) 10:00 
장소 영아부실 

34 마리아 2;1; 1회 월례회 

일시 ’ 1 4일(화) 09:y) 
장소 : 교육판 109호 

35 미리이 1 7지회월혜희 

일시 ‘ 16일(옥) 1l :00 
g암 : 최형혜 집사댁(용인 수지 죽전 

강↓ 현대흉타운 203똥 80 1호， 

ftη2-2422) 

주소변경 

1 윤우선 인4집사， 노혜경 집시 

강남구수서흉 한。펌@IO:ι 103 

\l!!45!H311 
2‘ 횡기용집시， 오회지권사 
서울 영동포구 여의도동30-3 

상부@2-135 rus3-&85 

주낀흥헌 

교회소석 

2001흑밴도 충연경로대막 

2막기악생모집 

1 2학기 : 9.6--11 깅(12주) 

2. 교돼상 : 연령 만%세 이상인 자로서 
가， 본교회 성도중지원자 

나 타교회 성도중지원자 

다 지역사회 거주하는주민중지원자 

3. 수업시간 
주 1회 4시간수업 매주목요일(중식은교회에서 제공) 

4. 등록비 매학기 1인당 20，000원 

5.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I통(교육국에 비치) 

나 주민둥록퉁본 1통(1학기 퉁록자는제외됩) 

다 반명합판사진 1장(J학기퉁록지는제외됩) 

6. 서류제출기한 : 2001. 8.12. --9.6 

7 제출처 ‘ 교육국， 경로대학사무실(교육관뼈호) 

구운 

II 

주일 예빼 
m 

IV 

v 

천잉예 빼 

수요예 에 

급요 g 회 

세액기도회 

맨뺀1] 
시간 장 소-

오션700 본앙 

오션~ 용당 

오션 1100 온 당 
(책l외국어홍시용역빼) 

요후 l얘뼈어￥4염뼈) 본당 

오후 3:00 본당 

(생맏171 !O이능뼈) 

오후 5:00 본당 

I 요션 1100 n 요후 7:30 본 당 

오후 7:'JJ 본당 

요션 500 본당 

J;꿇쫓현팩 
6 .. 채뻐 
쩍상쩍 7번흩구 

제641호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 

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 

a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 

건의 능력을소유하게 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 예수 그리스 

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밍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 

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 

으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 

력있는교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 

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a 충현에 속한 모든 영흔들이 예수 그리 
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 

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 

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 

서. 

금주여름사역안내 
열 빼 

1 앙정백 은퇴권시 (고 조현영 장로의 처， 

양갱욱 권사의 언니， 조회영 집사의 모친， 

1 5교구 냥현구역) / 8월 l일 별세 ， 8월 3일 

장쩨 

[ 섬·기·는· 분·틀 ] 

l핸뜯훌훌뜸톨해꾀 · 위임목사 김성관 

8월 14일-16일 충남 봉기교회 

l핸뜯률펜짚콕뀐l 
· 시무장로 l 부목사 

김의철 :s:‘서니그」 김은호 노광헌 이홍성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8월 14일- 1 5일 충현기도원 신교위원정 기획위원 싱경연구원깅 딩회서기 교구위원회 1:미。TH 1교구 기획위원회 신교위원회 

오진국 이병학 윤인현 최대원 김병태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틱이부징 교뮤{원징 선교위원 몽A써원징 15교구 2교구 3교구 9교구 of\j때부 

엄필성 강모용 오정헌 이 훈 여성기 류병회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징년3부징 용A써원 1교구징 찬앙위원징 10교구 대학부 17.교구 11교구 J!드。T닝 

2001년도 빼4차확흩셰혜식 tz..tlI 남선우 서통석 정운석 김영길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교시 성경개요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8월 12일 15:0(H5:50 (정현민옥사) 314호 (서광진목사) 307호 

3교구장 딩회부서기 8교구징 쩨16.교램 12교구 16교구 외신부 8교구 5교구 

문홍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몽A써원 유O맨김 17교구정 예배위원징 13.교구 4교구 6교구 7교구 

(주일) 2교시 기독론 교육판 구원론 교육관 
16:00-16:50 (정해성목λt) 314호 (이종대목사) 307호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재명 이성욱 고광환 신성식 
휠옐루O댄뱀징 A셈부징 김A써원장 앵정위원장 14교구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혜란? 교육관 유아세혜란? 교육관 
8뭘 19일 15:00-15:50 (이준경 목사) 407호 (김병태 옥사) 307호 (이홍성옥사) 314호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 찬양감독 강임구 옹A써원 찌징위원징 5교찜 기획위원징 

(주일)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당 

교구별 
16:00-16:50 장소 장소 

야하영 박인건 김인관 이병옥 
· 강도사 김영기 소년부 

진도위원장 1꼬구정 6교구징 찌3교육위원징 

8월 26일 
찬앙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 본당) 

유아 
(오후 3시 ， 갈렬리흘) 

(주일) 세례식 

새 가 · 족 · 을 환 영 합 니 다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 도지 

635 천명금 4 루디아 643 최상규 8 에바다부 안준영(2) 

636 이상애 8 루디아 이상순(12) 644 이원식 9 에바다부 김보연(17) 

637 이원자 9 청년2부 신현숙(8) 645 장천구 11 에바다부 이원식(3) 

638 신성철 16 에바다부 646 이용준 14 에바다부 계영일(15) 

안종욱 최명환 임무천 이종섭 · 여전도사 
재정위원 7교구장 제2교뿜원징 정년2부영 

정연희 김정자 송향자 신통자 윤인숙 
최기홍 이갑재 진흥용 전홍렬 14교구 3교구 17교구 5교구 1교구 
예배위원 1넓구정 건축위원정 9교구정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손철 9교구 11교구 2교구 6교구 4교구 
씨1택부정 째1교얽{원징 건축위원 4교구징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한송규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신혼7냉부징 선교위원 진도위원 기획위원 

8교구 7교구 15교구 12교구 10교구 

원웅철 이형수 안똥현 황의만 
조욕자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1갱구장 칭년1부정 O맨전잉때장 대혁부징 . 
고등부 16교구 대혁부 칭년1부 

김구형 최윤덤 이계인 박덕양 l 교정전도사 박양덕 
J!드。1닝-자。 실로잉진S때징 입O뉴앨짧때장 때배위원 

639 노미애 17 청년2부 오경철(17) 647 양효진 19 대학부 하주연(9) 

640 오민하 19 대학부 648 민경열 1 청년2부 

641 김영미 19 대학부 649 문영회 1 청년2부 

642 박유진 19 청년1부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 선교사 정은회 권영일 최은아 권요셉 
10교구징 진도위원 기던리엘친웹징 뻗엘전S때정 아이프소리카영 이프리카 추 O띤은리회카 아프리카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설호 
징년2부부깅 영이부징 시무국 핀리펴징 중등3부징 이 씌영하링키1암깅영셔배혜영시 캉，정가 웬현엽띠주(에 박찬섭 
예UI위원 • 협력선교시 허요셉 (0 엽 (이프리키)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본당 200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